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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융복합 시대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경기도 및 서울에 소재한 7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총 271부 수집해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량분석과 상관분석 및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

수립,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동아리활동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아리활동만족도는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천적·함의와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주제어 :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동아리활동만족도, 경로분석, 융복합시대

Abstract  This research verified the mediated effect between the level of satisfactory from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he influence of perfectionism on self efficacy of career decisions. . In order to test the theory, a total of 271 
students were surveyed from Seoul, Gyeonggi-do, and Chungcheongnam-do. SPSS 21.0 was utilized to study the 
frequency analysis and technical statistics and a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factors. Also, to test the mediated effect we used a recurrent analysis to perform a career analysis. 
The first result showed adoptable perfectionism affecting the students self efficacy in deciding a career by 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setting a goal, planning and solving problems. Second, perfectionism influenced the satisfactory 
level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ird, the satisfactio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cted as a partially mediated 
effect between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and students self efficacy in deciding their career by 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setting a goal, planning and solving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to be used as 
founding materi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self efficacy in career choices 
f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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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은 그 연령대에 

이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다. 대학

생은 발달 주기별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단

계에 있는 동시에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하는 과정

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이

라는 인생최대의 목표 때문에 진로발달이 충분한 시간을 

걸쳐서 단계적으로 발달되지 못하고 대학재학이라는 짧

은 기간 동안 가능한 진로를 찾아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

는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1,2]. 

그러므로 현재 대학의 아주 중요한 과업중 하나는 재

학생들의 취업목표달성과 진로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3]. 단순히 취

업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근시한적 지원보다는 대학

생들 스스로 진로특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합리적인 진

로선택과 선택결과에 따른 정보를 탐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지원프로

그램이 매우 필요하다[4].

최근 들어 진로에 대한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진로발달에 영향이 있는 인지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6]. 진로에 관심이 있는 연

구자들은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진 개인

은 자신의 직업정보를 수집하거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

을 수립하는데 있어 자신의 신념과 유능감을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 탐색과 미래를 계획하는데 더 잘 수행

할 수 있으며[7], 진로에 대한 깊은 생각과 태도가 성숙하

다고 하였다[5]. 즉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진로행동

에 자신감을 심어 주고 진로성숙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

이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탐색진로에 대한 태

도와 진로에 대한 준비도 진로결정수준 등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8-11].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직업선택과정에서 개인에

게 요구되는 능력이며, 또한 진로관련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지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진로상담을 받은 대학생 내담자들의 33%가 완

벽주의적 특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12]. 열

악한 취업상황 속에서 개인이 더 높은 기준을 갖추길 바

라고, 빈틈없는 일처리가 기대됨에 따라 대학생들은 스

스로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진로이나 학업에 관해서 주변인들의 기

대감와 욕구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심리적인 어려움들

을 경험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완벽주의적인 성격특성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14]. 그런데 Duta와 

Rohlfing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대학생일

수록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인지적 왜곡이 상대적으

로 낮고 이는 다시 높은 진로결정 수준과 연결고리가 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5-16]. 이와 같이 완벽주의가 진

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완벽주의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크게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진로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연설명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대한 한계

점을 보충하고 대학생들의 진로장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개인내적 진로 관련 인지요인으로써 완벽주의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에 주시하고자 한다.

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요즘 대학생들의 발달단계 

중 하나가 잠재적인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직업선택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그 때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또래, 이성친구, 교수, 선배 등이 있다[17]. 이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정보, 자아개념, 가치, 관심분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아리

활동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단체를 통해 가

능하다. 동아리활동은 자기개발과 진로탐색을 위한 하나

의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여러 방면의 경험을 통해 

각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자아를 발견할 수 있

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때 

대학생의 동아리활등은 필수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길러진 교양, 기술, 취미 및 생활태도 등은 진로와 

직업선택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18].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활동의 경험이 자신의 

진로선택 과정에 어떻게 나타났으며, 동아리활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연구에서 과학 동아리활동

이 현재의 진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4,19]. 또한 전공과목과 연관된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의 

진로 의식에도 변화를 주어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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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 창업, 취업 등 다

각적인 방면으로 진로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동아리활동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중‧고등학생의 

동아리 활동 연구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학생의 동아리활

동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학교생활만족도, 스포츠 동

아리활동 또는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20,21,22]로 

이루어져, 동아리활동이 대학생의 실질적인 진로발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동아리활동과 같은 실질적인 대학환

경 속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고려한 진로발달연구가 필

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변하

는 경쟁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발달을 위해

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인지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대

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과의 관계에서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실

천이론 및 대학생의 진로프로그램 개발에 경험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

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1) 대학생의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대

학생의 동아리활동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천안지역에 

소재한 7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표본으로 추출하

여 2016년 5월 1일-5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자는 응답자에게 응답한 설문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과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가능한 

솔직하게 기입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설문지는 자기기입

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 표집은 비확률표집인 유

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문지는 총 280부 배포하여 

271부를 회수하였다. 조사대상자인 대학생의 일반적 특

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134명(49.4%), 

여학생이 135명(49.8%)을 차지하고, 대학교 3학년에 재

학 중인 학생은 95명(35.1%)이고, 다음으로 4학년 73명

(26.9%), 2학년 59명(21.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

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는 본인의 집에 거주한다고 응답하

였다(59.4%). 1개월 평균용돈을 살펴보면, ‘3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83명(30.6%)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

으며,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75명(27.7%)으로 나타

났다. 뿐만 아니라 한달 평균 용돈이 40만원을 넘는 경우

도 20.7%(56명)나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2 측정도구

2.2.1 완벽주의 

완벽주의 척도는 Slaney의 완벽성향 척도

(AlmostPerfectScale-Revised:APS-R)의 적응적면과 부

적응적면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던 척도를 남순동

(2008)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채택해 긍정부분만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라고 하였다. 완벽주

의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

다’ 5점 순서로 나타내었다. 완벽주의 성향은 점수가 높

을수록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벽주의 

성향의 Cronbach's alpha값은 .805로 나타났다.

2.2.2 동아리활동만족도 

동아리활동만족 척도는 Beard & Ragheb(1980)가 개

발한 여가만족척도를 김영재(2004)가 번역하고 강병준

(2008)이 수정․보완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에 본연구의 동아리활동만족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전체 문항의 총합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

다’ 5점 순서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동아리활동만족도

의 점수가 높을수록 동아리활동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동아리활동만족도의 Cronbach's alpha값은 .935로 

나타났다.

2.2.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는 Taylo & Betz(1983)가 

처음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을 

이은경(2000)이 수정한 보완한 척도를 신종원(2015)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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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Min. Max. Mean S.D.
Skew
ness

Kurtosis

Perfectionism 271 1.60 5.00 3.45 .67 .30 .15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271 1.00 4.90 3.31 .63 -.52 1.45

Career 
decision-making 
of self-efficacy

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271 1.33 5.00 3.44 .63 -.01 .15

Setting a goal 271 1.64 5.00 3.49 .61 .06 .15

Planning 271 1.40 5.00 3.20 .62 .24 .15

Solving problems 271 1.33 5.00 3.41 .68 -.22 .15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구성하여 4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한 척도를 본 연구에

서 활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이라고 

명명했으며, 내적일관성이 낮은 ‘나는 처음의 선택이 불

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합리적인 대안이나 다른 진로를 

알아낼 수 있다’를 제외한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

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순서로 나타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재해

결의 Cronbach's alpha값은 각각 0.771, 0.850, 0.643, 

0.630으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21.0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수들 간의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해 통계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모형을 이루고 

있는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의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 방식을 이용하여 확률적으로 

유의미함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완벽주의 및 동아리

활동만족도의 변수들 간의 기술통계량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주요변인들의 평균값(표준편차sd)을 살

펴보면, 대학생의 완벽주의 평균값은 3.45(sd=.67), 동아

리활동만족도의 평균값은 3.31(sd=.63)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 평

균값은 3.44(sd=.63), 목표설정 평균값 3.49(sd=.61), 계획

수립 평균값 3.20(sd=.62), 문제해결 평균값 3.41(sd=.68)

로 나타났다. 주요변인의 평균값은 대체적으로 5점 척도

의 중앙값인 3보다 모두 높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주요 

변인들의 왜도 값과 첨도 값은 각각 절대값 3과 10을 넘

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완벽주의 및 동아리

활동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Variable
Coefficient  

1 2 3 4 5 6

1 1

2 .17** 1

3 .32** .31** 1

4 .36** .30** .76** 1

5 .20** .25** .52** .59** 1

6 .28** .25** .38** .39** .31** 1

**p<.01, 1= perfectionism, 2=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satisfaction, 
3= 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4= setting a goal, 5=planning, 
6=solving problems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

보수집과 완벽주의의 상관계수는 r=.32(p<.01)이고, 동아

리활동 만족도와 상관계수는 r=.31(p<.01)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목표설정은 직업정보수집과의 상관계수 

r=.76(p<.01), 완벽주의와는 r=.36(p<.01)로 나타났으며, 

동아리활동 만족도와의 상관계수는 r=.30(p<.01)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직업정보수집과 목표설

정은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획수립과 목표설정과의 상관계수는 r=.59(p<.01)이

고, 직업정보수집과의 상관계수는 r=.52(p<.01)이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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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174
**

.174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265*** .265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321*** .054* .375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174
**

.174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Setting a goal .241*** .241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Setting a goal .358*** .052*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174
**

.174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Planning .227*** .227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Planning .197** .040* .237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174
**

.174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Solving problems .211*** .211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Solving problems .280*** .040* .320

Table 4. Mediatet effect verification

아리활동만족도와의 상관계수는 r=.25(p<.01)를 보여주

고 있다. 끝으로 문제해결과 완벽주의와는 .28(p<.01), 동

아활동만족도와는 .25(p<.01), 직업정보수집과 상관계수

는 r=.38(p<.01), 목표설정과 상관계수는 r=.39(p<.01), 계

획수립과 상관계수는 r=.31(p<.01)을 보여주고 있다. 완

벽주의와 동아리활동만족도 간의 상관계수는 r=.17이고 

유의확률은 p<.01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2 연구모형 검증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은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효

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동아리활동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

수립, 문제해결에 따라 매개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Baron와 Kenny가 제시한 과

정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23]. 첫째, 대학생의 완

벽주의가 동아리활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완벽주

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결과를 단순회귀분

석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때학생의 완벽주의와 동아리활

동만족도를 함께 투입하여 동아리활동만족도는 진로결

정 자기효감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 후,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

가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는지 살펴보았다.

3.2.1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

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서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의 검증단계를 이용하여 

Table 3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23].

1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영향력 관계를, 2단계

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독립변수와 매

개변수 간의 관계 흐름을 분석하였다. 먼저 Table 4의 1

단계에서 완벽주의(β=.17, t=2.90, p<.001)는 동아리활동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

인 동아리활동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3.0%

로 나타났다. 

Path B 𝝱 t F R²
adj.
R²

Perfectionism⟶extracurricu
lar clubactivity

.16
**

.17 2.90 8.39
***

.03 .03

Perfectionism⟶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30
***

.32 5.56 30.95
***

.10 .10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26*** .28 4.87

27.68*** .17 .17
.26*** .27 4.69

Perfectionism⟶setting a 
goal

.33*** .36 6.29 39.59*** .13 .13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setting a goal

.29*** .32 5.65
30.38*** .23 .22

.23
***

.24 4.31

Perfectionism⟶planning .18** .20 3.05 10.84** .04 .04

Perfectionism⟶extracurricu
lar clubactivity⟶planning

.15
**

.16 2.66
13.03

***
.09 .08

.22*** .23 3.83

Perfectionism⟶solving 
problems

.28
***

.28 4.78 22.88
***

.08 .08

Perfectionism⟶extracurricu
lar clubactivity⟶solving 

problems

.25
***

.24 4.18
18.56*** .12 .12

.23*** .21 3.63

Table 3. Model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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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완벽주의는 종속변수인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

획수립 및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각 설명되었다(β=.32, t=5.56, p<.001,; β=.36, t=6.29, 

p<.001; β=.20, t=3.05, p<.01; β=.28, t=4.78, p<.001, ). 이

는 높은 완벽주의 집단은 비교적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특성을 보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

행연구와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27,28,4]. 또한 종속변

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에 대한 완벽주의의 설

명력은 각각 10.3%, 12.8%, 3.9%, 7.8% 등으로 나타났다. 

3.2.2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검증

본 연구모형의 경로를 분해해 심층적으로 살펴본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또한 효과분해 검증결과는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효과분해 검증결과는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효과분해 결과를 설명하면, 첫째,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동아리활동만족도 및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완벽주의는 동아리활동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가 

ß=.17(p<.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

여주고 있다. 또한 동아리활동만족도가 직업정보수집, 목

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는 각각 ß=.27(p<.001), ß=.24(p<.001), 

ß=.23(p<.001), ß=.21(p<.001)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

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에 미치는 각

각의 직접효과(ß=.32, p<.001; ß=.36, p<.01; ß=.20, p<.01; 

ß=.28, p<.001), 간접효과(ß=.05, ß=.05, ß=.04, ß=.04,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총효과(ß=.38, ß=.41, 

ß=.24, ß=.32)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

행하였다. Sobel test 검증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동아

리활동만족도가 완벽주의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하위변수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 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즉, 동아리활동만족도는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 각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Path
Sobel test 
statistic

p

Perfectionism⟶Extracurricular 
clubactivity⟶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2.537 .011

Perfectionism⟶Extracurricular 
clubactivity⟶Setting a goal

2.509 .012

Perfectionism⟶Extracurricular 
clubactivity⟶Planning

2.390 .017

Perfectionism⟶Extracurricular 
clubactivity⟶Solving problems

2.394 .017

Table 5. Mediatet effect verification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동아리활동만족도가 어떻게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

른 논의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완벽주의를 추구할수록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하위변수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추구하는 대학생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적

응적 완벽주의 성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인 목표설정 및 문제해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을 볼 수 있다. 또한 Kim과 

Suk & Cho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4,24]. 대학생의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인 직업정

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에 긍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개개인의 성격 성향인 완벽주의

에 따라 차별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

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이 낮을 수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진

로목표를 설정하고 자신과 맞는 직업군을 찾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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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진로상담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대학

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완벽주의와 진로에 대한 고민 

및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자신

의 성격검사, 진로검사를 실시해야 되며, 진로집단 프로

그램에 참여를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체험을 통한 진로계획서 작성

과 직업탐색을 실시해야 된다.

둘째, 대학생의 완벽주의는 동아리활동만족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높은 기대

를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동아리활동에서 밀

접한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사

회를 배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위해 대학생 개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에 맞는 학습동기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를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길러 줄 수 있는 동아리활동이 

대학생활에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동아리활동만족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

위변수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리

활동만족도가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수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 

간의 관계에 있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생이 완벽주의를 추구할수록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공 동아리활동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변수

라고 하였으며, 재학 중에 활동한 전공동아리 활동이 진

로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4,25]. 이

처럼 대학생의 동아리활동은 새로운 정보를 얻게 하고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것을 간접 경험할 수 있

기 때문에 전공과 유사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

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이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경험은 학과에 소속감을 심어주고 자신

감을 향상시켜 진로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및 직업정보수

집능력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완벽주의가 대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동아리활동만족도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완벽주의가 높으면 동아리활동만족도도 

높아지고,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이 높아지고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래서 동아리활동만족도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러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다양한 동아리활동이 필요하다.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장소, 환경, 물질을 제공해 주고 지

지 및 공감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

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Sobel test결과에서도 입증이 되

었다. 이처럼 동아리활동만족도는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에 따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

보면, 첫째, 일부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추출한 결과를 활용해 연구를 진

행함으로써 전국 대학생에게까지 일반화하는데 어려움

이 뒤따른다. 이에 연구대상자를 전국 단위의 대학생으

로 확산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동아리활

동 요인을 제외한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지지, 애착관

계, 자아정체성 등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동아

리활동만족도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

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 이후에 다

양한 학술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셋째,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 동아리

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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